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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적응은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겪는 중요

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교 규칙 준수,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을 포함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

업 성취도가 높고,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며, 정서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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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단일매개모형과 이중매개모형을 비교하였다. 한국아동패널 7차(만 

6세), 8차(만 7세), 9차(만 8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부모 및 담임교사의 평가를 포함한 841명(남아

431명, 여아 4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경로 분석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만 6세)은 학교

적응(초2)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초1)과 집행기능(초1)을 매개로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단일매개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 또는 집행기능을 통한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매개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검증되었다.

이중매개모형이 단일매개모형보다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연속적

경로가 아동의 학교 적응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인지적 발달을 거쳐 학교 적응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부모 양육행동,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 종단적 영향, 아동패널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

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omparing the single and sequential mediation models.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7th wave at age 6, 8th wave at age 7, and 9th wave at age 8), including

841 children (431 boys, 410 girls) along with parent and teacher evaluations, were 

analyzed. Path analysis revealed that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at age 6 did not di-

rectly affect school adjustment in second grade but ha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self-esteem (1st grade) and executive function (1st grade). The single mediation model 

confirmed pathways through self-esteem or executive function, while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validated a two-step process where self-esteem influenced executive

function, which in turn affected school adjustment.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showed superior fit, suggesting that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tion together provide

a more precise explanation of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long-term im-

pact of father’s parenting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psychological and cognitive 

development.

Keywords father’s warmth parenting behavior, school adaptation, self-esteem,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longitudin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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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김수정, 곽금주, 2010). 따

라서 아동의 학교 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

은 교육 및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

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해 왔다. 예를 들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동은 정서

적 조절력이 뛰어나며, 사회적 환경에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권연희, 박경자, 1997; Morrison, 

Ponitz, & McClelland, 2003).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

육태도가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며(부예숙, 2012),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학교 적응에 기여한다는 점이 보고되

었다(Lee, Yun, & Kim, 2021).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및 학교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Chae & Koran, 2017). 특히, 학령기 

초반이 어머니 중심의 양육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증

가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유아기 온

정적 양육행동이 이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장기적 효

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경

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환

경적 요인 중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단순한 보호자 역할을 

넘어, 자녀의 학업과 교육적 지원에서 핵심적인 영향력

을 발휘하는 단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조순옥, 채수은, 

2020).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

행과 자녀의 발달 특성 간의 관계가 한국에서 더욱 강

하게 나타나며(Lee, Kim, Lee, & Chin, 2012), 이는 아

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경우, 자녀의 내적 발달과 학교 적응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조순옥, 채수은, 2020).

특히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연구 주제로 부각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의 따

뜻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적

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

현주, 홍상황, 2015; Jackson, Choi, & Bentler, 2009; 

Rohner, 2010). 이에 따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집행

기능은 학교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

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Paulus, Licata, Gniewosz, & 

Sodian, 2018), 유아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

호작용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Orth, 2018). 즉 입학 이

전의 부모 양육행동이 이후 자아존중감 발달과 밀접하

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s)은 사고와 행동을 조절

하고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

로(Baggetta & Alexander, 2016), 억제 제어, 작업 기억, 

전환/인지 유연성 등의 하위 기능으로 구성된다(Chae, 

2022). 집행기능이 높은 아동은 주의 집중, 정서 조절, 

자기 조직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원만한 학교 적응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Goh & Jeon, 2022). 따라서, 자

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 적응 간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

는지 검토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

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이 단일매개 및 이중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비교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학

령기 아동의 적응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이후 전 생애에 걸

쳐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이다(Parke, Burks, Carson, Neville, & Boyum,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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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

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 발

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어머니와의 

애착 및 온정적 양육이 자녀의 정서 조절과 사회적 관

계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권연희, 박경자, 1997; 부예숙, 2012; Morrison et 

al., 2003).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

여가 확대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인지

적⋅사회적 발달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hae & Koran, 

2017).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

녀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학령기에 접어

든 자녀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은 학령기 이전 어머니

와의 의사소통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자

녀의 학업 성취 및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

한다(Do, 200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온정적

이고 개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학교 적응

과 성취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유니, 이정

숙, 2012; Han, 2003). 또한, 아버지와의 원활한 의사소

통은 아동이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하며, 학교생활 적응

의 하위 영역인 수업 참여,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칙 준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Ji, 2007). 이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가정 내에서 형성된 긍정적 의사소통 경험을 학교생활

로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

의 학력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이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Choi & Won, 2013), 일반적으로 어머니

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아

버지는 자녀의 인지 발달과 학업 성취, 특히 수학, 언어 

능력이나 문제해결 기술 및 학업 성취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azović et al., 2022).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

에서 자아 확립과 적응력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

며(Han, 2010; Kim, 2006), 아버지의 언어적⋅비언어

적 행동과 생활 습관은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류

성진, 2009; 이희진, 이진희, 2022). 이에 따라, 아버지

의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부모 역할의 중요

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녀-아버지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양한 배경 변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아버지의 양

육행동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

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이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방식

에 영향을 미치며(Kim, 1989), 자녀의 성별과 출생 순

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wang, 2014). 그

러나 무엇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 양육행동 및 자

녀-아버지 간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가 다수를 차지한다(Han & Lee, 2015; Kim, 2015; 

Smetana & Daddis, 2002).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정적

인 심리적 특성을 보일 경우, 양육행동이 소극적이거나 

권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Kim, 2015). 

즉 아버지의 유아기 양육행동은 단순한 보호자의 역할

을 넘어,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교 적응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임을 시사한다.

아동의 학교 적응은 다양한 심리⋅인지적 요인의 영

향을 받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러한 발달 과정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은 학교 적응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모

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기능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서

적 자원으로서(Paulus et al., 2018),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귀옥, 이미리, 2022; 지성애, 김성현, 2014). 아울러, 

집행기능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적 능력

으로서(Baggetta & Alexander, 2016), 사회적 상호작용

과 학업수행에서 적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김지혜, 

김민정, 2020; 박정현, 이경님, 2021; Cha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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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자아존중감은 사고, 행동, 정

서 전반에 영향을 주며(Brown, 1998), 자아존중감이 높

은 아동은 집행기능 수행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

이는 반면, 낮은 아동은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

는 경향이 있다(권희경, 김원경, 2020, 2021; 민미희, 

2020).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 

발달에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집행기

능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이중매개 경

로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위의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집행기

능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

존 연구들은 이들 변인을 주로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경

향이 있었으며,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

룬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

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학령기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어머니 중심의 양

육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

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학

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경로가 확인된 바 

있으나(이선희, 2022), 이와 유사한 분석이 아버지의 양

육을 중심으로 확장된 사례는 드물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기 중독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 역시(민미희, 2020), 분석의 

중심을 어머니의 역할에 두고 있어 아버지의 양육특성

을 반영한 설명모형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정서적 개입이 자녀의 자기조절, 

사회성, 학업수행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면서(Cabrera, Volling, & Barr, 

2018; Hosokawa, Katsura, & Shizawa, 2015),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논의는 주로 단면적 상관 분석 수준에 머무르며, 심

리⋅인지적 매개기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단적 구

조모형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아버지의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학교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자아존중감

과 집행기능의 단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아버지 양육의 구체적 영향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

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아버

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연구문제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학교 적응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

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매개되어 학

교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이 

두 변인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부 온정적

양육행동
학교적응

집행기능

자아존중감

부 온정적

양육행동
학교적응

집행기능

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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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매개하는가(이

중매개효과)?

연구문제4. 단일매개모형과 이중매개모형 중 어느 

모형이 아동의 학교 적응을 더 잘 설명하는가

(모형 적합도 비교)?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7차, 8차, 9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PSKC

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코호트 집단을 매년 추

적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9차년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기준 대상 아동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7차년도(만 6세) 자료에서 부-양육행동을, 8차년도(초

1) 자료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집행기능 곤란의 역

점수)을, 9차년도(초2) 자료에서 아동의 학교 적응 변인

을 사용하였다. 7차 ∼ 9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 

중 연구 변인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분석 대상은 남아 

431명(51.2%), 여아 410명(48.8%) 총 841명이고 그들

의 부모 및 담임교사가 포함된다. 

2. 조사도구

1) 온정적 양육행동: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수로 선정

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개

발한 양육행동 척도(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를 참고하여 제작된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양

육행동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온정적 양육(6문

항)과 통제적 양육(6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온정적 양

육행동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 문항의 예로는 “아이의 의견을 존

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

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이 포

함된다. 부모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아버지가 보고한 온정적 

양육행동의 6개 문항을 합산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아버지가 보다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온정적 행동(통제적 양육)의 영향을 

배제하고 온정적 양육행동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척도의 하위요인 중 온정적 양육행동만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2) 학교 적응: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 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

발하고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2016년)에서 사용한 학

교 적응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급 담임교사

의 보고를 기반으로 하며, 학교생활 적응(11문항), 학업

수행 적응(11문항), 또래 적응(8문항), 교사 적응(5문

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은 학교 규칙 준수 및 생활 태도(예: “정

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학습 태도 및 과제 수행(예: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또래 관계

(예: “친구를 잘 도와준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예: “필

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을 평가한다. 일

부 문항(예: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 한다.”,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선생

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은 역채점되

었다.

학교 적응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

미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97, 학

교생활 적응 .96, 학업수행 적응 .95, 또래 적응 .9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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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응 .81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3) 자아존중감: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

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MCS(2008)에서 

아동의 연령에 맞게 원래의 10문항을 5문항으로 축소

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버전으로, 한국아

동패널 9차년도(2016년)에서 적용되었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 등이 포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문항의 합산 점수를 분석

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로, 적절한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4) 집행기능: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이

를 측정하기 위해 송현주(2014)가 개발한 집행기능곤란 

척도(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EFDSQ)의 역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과 청

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총 40개 문항으로 구

성되며,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

항), 정서통제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의 4개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집행기능 척도는 아동의 어머니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관찰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

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Likert 척도

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곤란 척도의 역채점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집행기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계

획-조직화 곤란(역채점) .88, 행동통제 곤란(역채점) .84, 

정서통제 곤란(역채점) .90, 부주의(역채점) .90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본 척도가 아동의 집행기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밖에 통제변수로 아동의 성별(gender)과 가정의 사

회경제적 지위(Socio Economic Status; SES)를 활용하

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7차연도 측정 당시 가구의 월 

소득을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교 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LS-SEM(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ir, Hult, Ringle, & 

Sarstedt, 2022)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첫째, 측정변인(학교 적응, 부-온정적 양육행동, 자아

존중감, 집행기능)의 기술통계 수치와 변인 간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변인은 해당 척도의 문항 합

산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SmartPLS 4(Ringle, Wende, & Becker, 2023)

를 활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일매개모형

과 이중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5000회 반복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였고, 경로계수 및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산

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²(결정계수), NFI(Normed Fit Index) 지표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중매개모형과 단일매개모형

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두 모형 중 학교 적응을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아동의 성

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

다. 성별은 0 = 남아, 1 = 여아로 이진 코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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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는 부모의 학력, 직업, 가구소득을 종합하여 표준

화 점수(z-score)로 산출한 후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

감, 집행기능, 학교 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 및 

SES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은 SmartPLS 4를 사용하여 수행

되었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SPSS 28.0(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규성 확인을 위하

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연구 변인들은 모두 왜도의 

절댓값 3 미만, 첨도의 절댓값 10 미만이라는 정규성 기

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분석 결과, 취학 직전인 

만 6세 시기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과 유의미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r = .08, p < .05). 만 6세 시기에 아버지의 온정

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r = 

.15, p < .001) 및 집행기능(r = .20, p <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아존중

감은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r = 

.16, p < .001)을,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집행기능은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r = .29, p 

< .001)을 보였다.

2.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의 단일매개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자아존

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일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 결과, 아

버지의 온정적 양육은 집행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으며(β = .20, p < .001), 자아존중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5, p < .001). 그러

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β = .01, p = .86).

한편, 아동의 집행기능은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으며(β = .28, p < .001), 자아존중감 역시 학

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1, p < .001). 간접효과 분석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간

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β = .06, p < .001), 자아존중

감을 통한 간접효과 또한 5% 유의수준(p < .05)에서 유

변수명 부-온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학교 적응

부-온정적 양육행동 1

자아존중감 .15*** 1

집행기능 .20*** .16*** 1

학교 적응 .08* .16*** .294*** 1

*p ＜ .05. **p ＜ .01. ***p ＜ .001.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명 M SD Min Max 왜도 첨도

부-온정적 양육행동 21.0 3.47 10 30 -0.101 0.0796

자아존중감 17.1 2.51 5 20 -1.08 1.77

집행기능 102.4 11.70 50 120 -0.812 0.082

학교 적응 138.6 24.37 49 175 -0.645 -0.0844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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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2, p = .01).

총효과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는 5%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β = .08, p = .03). 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한 결과, SRMR 값은 .03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

었으며, 학교 적응의 설명력인 R² 값은 .10로 나타났다. 

또한 NFI는 .80로, 모형이 적절하게 데이터에 부합함

을 보여준다.

3.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의 이중매개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자아존

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 결과, 아

버지의 온정적 양육은 집행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으며(β = .18, p < .001), 자아존중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5, p < .001). 그러

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β = .01, p = .86).

한편, 아동의 집행기능은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으며(β = .28, p < .001), 자아존중감 역시 1% 

유의수준(p < .05)에서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1, p = .001). 간접효과 분

석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β = .05, p < .001),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또한 

5%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02, p = .01). 특히, 부의 온정적 양육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β = .01, p < .01), 향상된 자

아존중감은 다시 아동의 집행기능을 강화하며(β = .01, 

p < .01), 이러한 집행기능의 증진은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온정적 양육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집행기능을 통해 학

교 적응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는 .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총효과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는 5%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β = .08, p = .03). 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한 결과, SRMR 값은 .03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

었으며, 학교 적응의 설명력인 R² 값은 .10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자아존중감과 집

행기능을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부모 교육 및 아동 발

달 프로그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4. 단일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비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고, 단일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상대

적 적합도 및 기여도를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이중매개모형이 단

일매개모형보다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적합도 지표를 보

였다.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값은 이중매개모형이 .03, 단일매개모형이 .04로 두 모

형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08 이하)이었으나, 이중매

개모형이 더 낮은 값을 나타내며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에서도 이중매개모형이 각각 .95와 .90으로, 단

일매개모형(.91, .89)에 비해 더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은 두 모형 모두 .05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NFI에

서도 이중매개모형(.91)이 단일매개모형(.88)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특히, 단일매개모형의 경우 TLI(.89)와 NFI(.88)가 일

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90)보다 낮아, 모형의 적합도

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에서 단일매개모형을 기각하지 않고 해당 

결과를 함께 제시한 이유는, 단일매개경로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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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

에 이르는 효과가 β = .02(p = .01)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

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학교 적응을 직접적으

로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

다(이귀옥, 이미리, 2022; 지성애, 김성현, 2014).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비록 모형 적합도 지표가 다소 낮더

라도 해당 경로의 이론적 및 실제적 중요성을 지지한다.

단일매개경로(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β = .02, p < .05)와 이중매개경로(아버지

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 학교 

적응, β = .01, p < .05)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일매개경로의 z값 = 2.50, 이중

매개경로의 z값 = 2.50 ~ 2.71로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표 3, 표 4 참조).

비록 표준화계수의 절대값만으로 경로의 상대적 중

요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매개

경로의 간접효과가 이중매개경로보다 다소 크게 나타

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매개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을 거쳐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

는 경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기

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표준화계수 차이만으로 두 경로의 중

95% C.I. (a)

Type Effect Estimate SE Lower Upper β z p

직접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20 .03 .14 --.27 .20 6.13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15 .04 .08 .22 .15 4.20 < .001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13 .04 .06 .20 .13 3.70 < .001

집행기능 → 학교 적응 .28 .04 .21 .34 .28 8.01 < .001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11 .04 .05 .18 .11 3.33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학교 적응 .01 .04 -.06 .08 .01 .18 .86

간접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 학교 적응 .06 .01 .03 .08 .06 4.70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02 .01 .01 .03 .02 2.50 .01

총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20 .03 .14 .26 .20 6.13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학교 적응 .08 .04 .01 .15 .08 2.17 .03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15 .04 .08 .22 .15 4.20 < .001

표 3.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단일매개효과

95% C.I. (a)

Type Effect Estimate SE Lower Upper β z p

직접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18 .03 .12 .24 .20 5.46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15 .04 .08 .22 .15 4.20 < .001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13 .04 .06 .20 .13 3.70 < .001

집행기능 → 학교 적응 .28 .03 .21 .34 .28 8.01 < .001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11 .03 .05 .18 .11 3.33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학교 적응 .01 .04 -.06 .08 .01 .18 .86

간접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 학교 적응 .05 .011 .03 .07 .05 4.36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02 .01 .01 .04 .02 2.71 .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02 .01 .01 .03 .02 2.50 .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 학교 적응 .01 .002 .002 .01 .006 2.54 .01

총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20 .03 .14 .26 .20 6.13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학교 적응 .08 .04 .01 .15 .08 2.16 .03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15 .04 .08 .22 .15 4.20 <.001

표 4.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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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단정하기보다는, 통계적 유의성과 이론적 배경

을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중매개모형이 단일매개모형에 

비해 더 우수한 전반적인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는 아

동의 학교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과 집행

기능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경로가 더 

적합함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미하게나마 이중

매개모형이 보다 정교한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자아존

중감이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경로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아동의 학교 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

과 집행기능의 개별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

용하며 형성하는 연속적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기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유아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직전 아버

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보다는, 초등학교 1학

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

의 발달 과정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존

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 혹은 집행기능과 같은 인지

적 변인을 거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

한다.

둘째, 유아기의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

아존중감을 매개로 학령기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아

동은 이후 학교 적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하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사회적⋅학업적 

적응을 돕는다는 선행 연구(김영춘, 정민숙, 2012)와 일

치한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학

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효

과를 가진다는 연구(차한솔, 김주일, 이호수, 2019)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

이 아동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서 또래 관계 

및 적응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

동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

교 입학 이전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동의 집행기능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동의 학교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집

행기능이 아동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집행기능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문제 해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으로 정

의되며(Miyake et al., 2000), 이러한 기능이 미숙할 경

우 아동은 학습과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는 온정적 양육이 집행기능을 

지표 수용 기준 이중매개모형 단일매개모형 해석

SRMR ≤ .08 .03 .04 두 모형 모두 적합, 이중매개모형이 더 우수

CFI ≥ .90 .95 .91 두 모형 모두 적합, 이중매개모형이 더 우수

TLI ≥ .90 .90 .89 이중매개모형은 적합, 단일매개모형은 기준 미달

RMSEA ≤ .08 .05 .05 두 모형 모두 양호

NFI ≥ .90 .91 .88 이중매개모형은 적합, 단일매개모형은 기준 미달

표 5. 모형 적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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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아동의 학업 수행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민미희, 2018; 박보경, 노

지운, 2020; 윤태희, 2021).

넷째, 이중매개모형이 단일매개모형보다 모형의 적

합도가 더 양호했다. 유아기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

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집행기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가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단순히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을 

매개로 추가적으로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집

행기능을 촉진하고, 집행기능이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적응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적⋅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은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

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이 정서적 안정감과 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반면, 아버지의 양육은 자율성과 문제 해결력 

향상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Parke, 

2002; Pleck, 2010). 따라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

여가 단순히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지적 

조절 능력과 학업적⋅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이

지 않는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발달을 촉

진하기 위한 대안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

는 남성 멘토(예: 교사, 친척, 멘토링 프로그램)와의 긍

정적 관계 형성, 어머니의 양육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제공, 그리고 자기조절 전략 훈련 등이 대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이 서로 상호작용

하며 아동의 학교 적응을 촉진하는 이중매개효과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부모-자녀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

교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예컨대, 단순히 아버지만을 대상으로하는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블록 쌓

기 챌린지”(목표 설정, 자아존중감)이나 “가족 협력 미

션”(계획력, 책임감)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문

제해결, 자기 조절 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과

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을 만 6세 시점에서 측정하였으나, 양육행동은 단일 시

점이 아니라 누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기 전반에 걸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아동패널 7, 

8, 9차 자료로, 약 10년 전에 수집된 데이터라는 한계

를 지닌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

을 고려하면, 최근의 아버지 양육행동이 아동 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가족 구조

와 양육 방식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별 응답자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

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부(父)가 자기

보고 방식으로 응답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집행

기능은 모(母)가, 학교 적응은 교사가 각각 평가하였다. 

이처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자가 응답함으로써 공통방법에 따른 편향 가

능성은 낮아졌으나, 각 척도 간 평가자의 인식 차이와 

주관성이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

한 점은 실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특성을 충

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

는 구조화된 관찰이나 질적 면담, 또는 혼합방법 설계

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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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거쳐 학교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실험 연구가 아니므로 인과

관계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 개

입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강화하

고, 그 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 적응에 미치는 복합적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중매개모형의 우위가 확인됨으로써, 자아존중

감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합적 개입의 필

요성이 강조된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이는 학교생활에

서 또래 관계 및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개발했을 때 학교 적응력이 향

상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

상뿐만 아니라,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보다 효과

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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